
11월� 1주

생명보다�소중한�것

■� 본문�말씀:� 시편� 63:3~4� (11월� 2일� 본문)�

■�포인트:� 죽을�것�같은�고난�속에서�경험하는�하나님의�인자하심은�생명보다�귀해요.

≡� 1.� 찬양�

(새� 382장)�너� 근심�걱정�말아라

≡� 2.� 기도�

하나님,� 저희� 가족이� 하나님을� 예배하는� 복된� 자리에� 모였습니다.� 하나님의� 사랑과� 은혜에� 감사하며,� 말씀� 속에서� 세상을�

살아갈�힘과�지혜를�얻게�해�주세요.

≡� 3.� 말씀�

� � � � 시편� 63:3~4을�함께�읽습니다(말씀을� 3번�읽으세요).�

� � � � *� 말씀을�다른�번역으로�반복해서�읽으면�내용을�깊이�이해하는�데�도움이�됩니다.

<개역개정판�성경>

3� 주의� 인자하심이� 생명보다� 나으므로� 내� 입술이� 주를� 찬양할� 것이라� 4� 이러므로� 나의� 평생에� 주를� 송축하며� 주

의�이름으로�말미암아�나의� 손을� 들리이다

≡�본문�이해�

시편� 기자는� 자신을� 찾아� 멸하려는� 원수들� 때문에� 메마른� 광야로� 도피했어요.� 그는� 고난� 속에서도� 하나님의� 인자하심

(사랑)이� 자신의� 생명보다� 소중하다고� 고백하는� 믿음의� 사람이에요.� 하나님� 사랑을� 아는� 사람은� 어떤� 상황에서도� 불평

하거나�원망하지�않고� 하나님을�소리�높여� 찬양할�수�있어요.

 인도자를�위한�본문�이해
63편에는� “다윗의� 시,� 유다� 광야에�있을� 때에”라는� 표제가� 붙어� 있어요.� “나의� 영혼을� 찾아� 멸하려� 하는� 그들”(9절)이

라는� 표현에서� 시편� 기자가� 원수들에게� 쫓겨� 유다� 광야에� 있을� 때� 지은� 기도시라는� 것을� 알� 수� 있어요.� 힘들고� 곤궁

한� 상황에서� 시편� 기자는� 하나님을� 갈망하며� 과거에� 평안했던� 시절을� 회상해요(1~2절).� 메마른� 땅이� 단비를� 기다리듯�

수척해진� 그의� 육체와� 영혼이� 주님을� 갈망하고� 앙모해요.� 무엇보다� 그는� 성소에서� 하나님을� 만나던� 때,� 그분의� 권능과�

영광을�경험하던�때를� 묵상하며�영적� 은혜를�사모해요.� 메마른� 광야에서도�시편� 기자가�하나님을�찬양할�수�있는� 이유

는� 하나님의� 인자하심(사랑)이� 자신의� 생명보다� 나음을� 확신하기� 때문이에요.� 하나님과� 깊은� 사귐이� 없다면� 그의� 삶은�

아무�의미가�없음을�그는�잘�알고� 있어요.� 하나님� 사랑으로�뜨거워진�시편� 기자의�영혼은�메마른�광야에서도�하나님을�

향해� 손을� 들고� 기쁘게� 찬양해요.� 그리고� 평생� 하나님을� 찬양하겠다고,� 거룩하신� 주님의� 이름을� 높이며� 손을� 들고� 기

도하겠다고�서원해요.�



≡� 4.� 나눔�

1)� 하나님의�인자하심이�소중하다는�사실을�아는�시편�기자는�자신이�살아�있는�동안�무엇을�하겠다고�했나요?(4절)

■�저학년

하나님의�인자하심(사랑)을�노래하는�지은이는�살아�있는�동안�무엇을�하겠다고�다짐했나요?(4절)�

■�유아·유치

하나님의�사랑을�받고�있는�시편�지은이는�살아�있는�동안�무엇을�하겠다고�했나요?(4절)

 질문�가이드
생명보다�귀한� 하나님의� 인자하심을�경험한�시편� 기자는� 먼저� 자신의�입으로�하나님께� 영광을�돌린다고�고백해요.� 그리고�

살아�있는�동안�하나님께�영광을�돌리기�위해�계속�노력하겠다고�다짐해요.

■�저학년

하나님의�사랑은�무엇과�같다고�느끼나요?�이런�나의�마음을�가장�잘�표현하는�찬양은�무엇인가요?

■�유아·유치

내가�가장�좋아하는�찬양은�무엇인가요?�그�찬양을�부를�때�하나님이�어떤�분이라고�느껴지나요?

 질문�가이드
최근에� 경험했거나� 묵상하면서� 깨닫게� 된� 하나님에� 관해� 이야기를� 나누고,� 그런� 하나님의� 성품을� 잘� 표현한� 찬양도� 함께�

불러�보세요.

≡� 5.� 감사하기

� � � � � 나의�삶에서�지금까지�크고�작은�은혜로�함께하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리세요.

≡� 6.� 기도�

하나님,� 저희가� 고난� 속에� 있을� 때� 더욱더� 하나님을� 찾는� 믿음의�사람� 되길� 원합니다.� 사람과� 환경을� 탓하기보다� 하나

님의�인자하심(사랑)을� 묵상하며�하나님을�알아�가고,� 하나님� 이름을�소리� 높여�찬양하게�해�주세요.

-� ‘주님이�가르쳐�주신�기도’로�가정예배를�마칩니다.

≡� 7.� 가족�미션�

매일�감사드리기

<감사�메모장�만들기>� *준비물:� A4용지(가족�수대로),� 가위�혹은�칼,� 필기도구� � *참고:� https://naver.me/5AfGw3fn

1.� A4용지를�길게�반으로�접습니다.

2.� 길게�접은�상태에서�다시�반으로�접고,� 그�상태에서�한�번�더�반으로�접습니다(펼치면�네모�모양�칸� 8개가�나옵니다).

3.� 종이를�펼쳐서�가로(짧은)�방향으로�반을�접은�후,� 막혀�있는�쪽의�한�칸을�가위로�자릅니다.

4.� 종이를�다시� 1~2번�순서대로�접은�후,� 칼집�낸�곳을�대각선으로�어긋나게�접습니다.

5.� 종이를�펼쳐서�양�끝을�잡고�안쪽으로�밀어�십자�모양을�만듭니다(책�모양으로�접힌�메모장이�됩니다).

6.� 맨�앞장에� ‘감사�일기’라고�적고,�나만의�감사�일기�표지를�완성합니다.

7.� 매일�다섯�가지�이상�하나님께�감사드리는�내용을�적습니다.

8.� 일주일�후(다음�가정예배로�모일�때)�서로의�일기를�읽으며�감사�제목을�풍성하게�나눕니다.

매일매일� 우리� 삶을� 감사로� 채울� 때� 하나님이� 베푸신� 은혜를� 더� 잘� 깨닫게� 될� 거예요.� 하나님의� 은혜를� 헤아릴� 때� 고난을�

이겨�낼�굳센�믿음이�세워진다는�사실을�기억하길�바라요.




